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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로 일생을 헌신하시고 세연을 다하신 한양원 회장
님의 덕화를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회장님의 오랜 노고를 돌
아보자니 시대마다의 삶이 지혜로운 순간으로 빛나고, 한걸음 
한걸음의 자취가 후대의 환한 등불로 밝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언제나 큰 길을 열어가고자 하셨던 사려 깊은 마음이 오직 
사람을 위해서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였으니, 덕화를 입은 많
은 대중들은 마음 가운데 너른 의지처가 사라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인성을 중시하여 모든 사람들을 광명으로 이르게 하고, 미래
를 기다리지 말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평소의 일념은, 우리 모
두에게 화합의 지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헌신과 
정진은 사회의 나아갈 지침이 되었으니, 후대는 큰 복덕을 얻
은 것과 같아, 모두가 넓은 그 길을 따라 화평하고 순창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얼과 정기로써 현대인에게 정신적 가치와 삶의 목표
를 찾게 해준 소중한 공덕 또한, 종교인의 나아갈 실천으로 선
명하게 남겨지고, 이로써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 모두에게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겨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오랜 수고로
움이 이제 상서로운 광명으로 항상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후대
의 사람들은 더없이 고마운 일이고 수승한 일로 삼아가자고 다
짐하고 있습니다.

  대소사에 있어서 항상 경청하고 상의하려는 마음이 크셨기
에, 그때마다 오히려 의지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게 밀려왔으
니, 저 또한 오늘 이후로 이제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바라보아
야 할지 벌써부터 먹먹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누르고 지그시 눈 감으니, 호탕한 웃음은 귓
가에 더욱 가깝고 무량복덕은 마음에 더 깊게 울리고 있습니
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지니 추모하는 대중 모두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소중한 인연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평생 염원하셨던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다 보시
고 가시는지 마음 가득 추모의 인사를 드리며, 덕을 입은 사람
들은 고마운 인연으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곳의 걱정과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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